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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한  은  옥†         홍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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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0세부터 만 13세 자녀를 둔 어머니 377명을 대상으로 부모화경

험 척도, 부정적 양육행동 척도, 자아분화 척도, 정서표현양가성 척도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으로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증,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부모화경

험, 부정적 양육행동, 정서표현양가성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자아분화는 유의미한 부적상관

을 나타내었다. 둘째,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은 각각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은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어린

시절 과도한 부모화경험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의 상담적 개입방법을 부모화경험과 

자아분화 그리고 정서표현양가성의 측면에서 모색하고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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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은 인간 발달에 대해 자아(ego)가 주

된 관계대상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심리사회적인 발달을 이루어간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0~1세 유아기는 매우 중요한 초

기 단계로 주로 어머니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타인과 자신에 대한 신뢰, 긍정적인 삶의 관

점을 형성하고, 이후 아동기(1~3세), 놀이나이

(3~6세), 학교나이(6~12세)까지 부모, 가족, 학

교, 이웃 대상을 통해 자율성과, 주도성, 근면

성이 발달되며 자기 존재에 대한 기초를 발달

시킨다. 이 때 자녀의 일차적인 주요 환경은 

부모로서, 부모와의 질 높은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보편적이고 일반

적인 상호작용 행동으로, 자녀의 신체적, 심리

적, 사회적, 기능적인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일수록 

자녀는 바람직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행

복감과 창의성이 높았으며(나종혜 외, 2021),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여, 문제 행동은 감

소시키고 인지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Aunola et al, 2000). 반면 부모가 거부적이

고, 통제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일 경우, 

자녀의 초기 내재화 문제행동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외현적 공격성, 부적응 행동을 

높여 학교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Pinquart, Kauser, 2018). 또 부정적인 양육행동

은 자녀의 사회성과 자존감을 감소시키며, 부

정적인 세계관을 형성하여, 청소년기 비행청

소년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였다(김현욱, 김

정민, 2015). 학교 나이를 지나 청소년기는 이

전과는 차원이 다른 학습과 사회적인 압력, 

신체적 변화를 맞닥뜨리는데, 이 때에 형성되

는 자아정체감의 발판이 이전 학교 나이까지 

형성된 자기 존재감이라고 할 수 있다(김미영, 

2015). 때문에 건강한 자기존재감이 형성되는 

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부모의 양육행동은 더

욱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양육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

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내적 변

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중, 특히 자

녀의 성장과 발달,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부적

응적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양육행동이 어떤 

심리내적 변인을 거쳐 형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행동의 주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

로, 과거에 비해 부모 모두 양육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인식의 변화가 활발하다. 그러나 

매년 발표되는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자 현황

을 보면, 2023년 25.7%가 남성 육아휴직자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어

머니는 자녀의 최초 상호작용 대상으로 자녀

의 발달과 생활 습관의 모델링이 되며, 타이

거맘, 헬리콥터 맘 등의 신조어가 생겨날 만

큼 주양육자로서의 책임과 부담은 더 커졌다

고 평가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기 자녀의 뇌, 

신체, 정서,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안정

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세상을 탐색하게 

하였다(Clark et al, 2018). 또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따뜻하고 일관성있는 양육행동

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자기조절력, 정서적 

안정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Erickson et al, 

2019). 학령기는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로 폭

발적으로 인지 발달이 일어나며, 사회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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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아개념이 발전되는 때로(윤 황, 2022) 어

머니 양육행동의 역할과 책임은 보다 확대된

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학령기 자녀를 둔 어

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학습동기와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가치관을 형

성하며, 행동문제를 예방하였다(Checa et al, 

2019). 한편, 윤황(2022)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한 연구에서, 인지 발달의 단계는 

명백히 구분짓기 보다, 이전 단계와 다음 단

계의 행동이 중첩을 거쳐 점차적으로 전형적

인 모습을 띤다고 하며 성장의 연속성 안에서 

각 발달 단계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발달 

단계 중, 정서적, 물리적 양육행동이 대폭으로 

집중되는 만0세부터 13세까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결

정짓는 대표적인 주요 변인이, 어머니 자신이 

어린시절 경험한 양육방식이라고 설명한다. 

권영임(2011)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경험한 양

육 방식이 현재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독립적이고 장려적인 양육 경험을 할수록 자

녀에게 존중적이고 균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

냈다고 하였다. Lotto(2021)의 연구에서도 어린

시절 따뜻하고 안정적인 정서적 지원을 경험

한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도 안정적인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어린시절 경험한 양육방식

이 자신의 자녀 양육행동에 반복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린 시절 무관심과 거절, 

미비한 정서적 돌봄을 경험한 어머니는, 자신

의 자녀에게 통제적이고, 비판적이며, 거부적

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여(김지원, 2021), 부

정적인 양육행동을 경험한 어머니가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 양육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 양육행동을 

형성하는 주요 변인이, 어머니 자신이 어린시

절 경험한 양육행동임을 시사한다.

배성아(2023)는 유자녀 여성의 어린시절 부

모화경험이 현재의 가정 소진과 양육 스트레

스를 높이는 주요 변인으로 주목하였는데, 부

모화(parentification)란 자녀가 성인 부모를 대신

하여 부모의 역할을 떠맡는 ‘역할 역전’을 말

한다(Boszormenyi-Negy, Spark, 2013). 부모화경험

은 역할 수행 내용에 따라 도구적부모화, 정

서적부모화, 불공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

구적부모화는 부모의 역할 중 세탁, 청소, 가

족 돌보기 등 물리적인 역할과 책임 등을 맡

는 것을 말하며, 정서적부모화는 자신의 감정

과 정서보다 가족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중시

하며,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가족들의 정서적 

중재역할을 맡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불공평은 도구적부모화, 정서적부모화를 경험

하는 자녀가 자신의 돌봄과 책임이 불공평하

다고 느끼는 것으로, 부모화 된 자녀에게 가

장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

(강선모, 2015).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화의 

하위 요인 중, 불공평 요인이 거부적이고 통

제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

쳤고(홍정희, 2007), 권정숙(2019)의 연구에서도 

부모화경험이 높을수록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여,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

행동의 심리내적인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

였다. 이는 어머니가 보이는 양육행동에 자신

의 어린 시절 부모화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예측하게 한다.

부모화경험은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부모

화 역할을 수행하는 자녀 자신에 대한 개념과, 

발달, 정서표현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먼저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부모화경험이 개인의 우울, 불안, 대인관계 

문제, 수치심,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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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김인영, 2016), 부모화경험을 높게 지각할

수록 정서표현양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린시절 부모와의 친밀한 정서교류와 

지지 반응을 경험하기 보다, 주어진 역할 수

행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갈

등을 경험하게 되는 부모화 자녀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나타낸다. 또한 부모화경험이 개인

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도, 부모화경험이 개인의 자아분화 형성에 부

적인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문제를 높이고(김

인영, 2016), 내면화된 수치심을 증가시켜 자

아분화를 이루기 어렵게 하였다(이지선, 2019). 

이는 부모화경험이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의존

성을 높여 개인의 자아분화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

라서 어린시절 부모화경험을 한 어머니는 자

아분화 발달이 어렵고,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

고 적응적으로 표현하기에도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자아분화란 한 개인이 독립적인 존재로서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인 분리와 독립을 하는 

것을 말하며, 다양한 심리적 건강과 연관되어 

있다. 김희주(2020)는 부모화경험이 높은 자녀

일수록 자아분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하며, 부

모화경험이 자녀의 개별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심리적 표상들을 분열의 방법

으로 대응하여 학대적, 자기애적 성격장애 방

식을 발달시킨다는 대상관계이론과 맥락을 같

이 하였다.

정서표현양가성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

고 싶으면서도, 그 욕구를 억제하며 갈등하고, 

표현된 정서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을 말한다

(Emmons & Colby, 1995). 문소희(2014)의 연구

에서, 부모화경험이 개인의 정서적 발달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인기에까지 정서표현

과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화경

험을 한 어머니가 가진 정서표현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자아분화는 개인의 정서표현양가성을 조절

하는 영향도 미치는데, 자아분화가 높은 개인

이 양가적인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조절

하였으며, 반대로 자아분화가 낮은 개인은 

정서적인 갈등을 더 경험하여 대인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으로 대처하였다(Peleg et al, 

2024). 또 어머니의 자아분화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 자신의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은 낮았으며,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

록 정서표현양가성이 높게 나타났다(이유나, 

성승연, 2022). 이는 높은 자아분화가 어머니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을 잘 인식하고 정서적

으로 독립적이어서,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자아분화는 자녀 양육행동에도 영향

을 미치는데, Bowen(1978)은 부모의 건강한 자

아분화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감정적인 반응을 

덜하게 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율성, 친

밀성을 가지고 자녀를 대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분화가 높은 

어머니가 양육행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하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감

소시켜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였다

(Mozas-Alonso et al, 2022). 국내 연구에서도 자

아분화가 낮은 어머니들은 양육 상황에서 자

녀를 ‘또 다른 나’로 여기며 통제와 과보호적

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였고, 높은 수준의 

자아분화를 이룬 어머니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였다(김희경, 이완정, 2022). 또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은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는데,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

록, 친밀한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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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고, 어머니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비애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켰다(Zeytinoglu et al, 

2017). 반면 정서표현양가성이 낮은 어머니일

수록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분화가 높은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여, 정

서표현양가성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

해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필요한 긍정적 양육

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어린시절 부모화경험을 한 개인은 건강한 자

아분화를 형성하기 어렵고, 자신의 정서표현

에 대해 갈등과 억압의 양가적인 대처를 하게 

되어, 어머니가 된 양육 상황에서도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

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심리내

적 요인인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시절 부모화를 경험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 

이해하고, 부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기 위

해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어린시절 부모화경험을 한 어머니의 정

서적, 관계적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부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부적인 

행동 특성이 아닌 개인의 내적 변인에 초점을 

둔 개입 방향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부모화경험,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

성, 부정적 양육행동 각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부모화경

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

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 각각의 단순 매개효

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부모화경험

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

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은 이중 매개효과가 있

을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만 0세에서 만 13세 자녀를 둔 

어머니 총 420명에게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

녀의 청소년기는 이전과는 다른 신체적인 변

화와 사회적, 학습적 요구가 일어나고, 청소년

기의 주요 과업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한다. 이

를 위해 이전 단계까지 발달된 자기 존재감을 

새롭게 탐색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하

는데, 이와 같은 자녀 발달은 부모 양육행동

에 변화를 요구한다. Duvall의 가족발달 주기

에서도 청소년기 자녀 단계의 경우,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요구되고 부모의 권위에 

대해 반항심이 증가되어, 부모 역할의 재조정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박태영, 2022). 이는 어

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서 유아기부터 학령기, 

청소년기 간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예측

해볼 수 있다. 에릭슨은 유아기를 심리사회적

인 발달의 첫 단계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

았고, 학교나이 즉 초등학교시기를 자아가 성

장하는 결정적인 단계로 보아, 0세부터 13세 

자녀를 둔 어머니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는 의

미가 있을 것이다. 연구 대상 표집은 Google 

온라인설문(332부)과 서울, 경기 소재 어머니

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여(82부) 수

집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 연구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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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6

185

174

12

1.6

49.1

46.2

3.2

형제관계

외동

맏이

중간(3명이상)

막내

27

163

84

103

7.2

43.2

22.3

27.3

결혼기간

5년 미만

5년이상~10년 미만   

10년이상~15년 미만  

15년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72

110

148

37

10

19.1

29.2

39.3

9.8

2.7

자녀수

(0세~13세)

1명

2명

3명

4명 이상

208

147

20

2

55.2

39.0

5.3

0.5

자녀 연령

(다자녀인 경우 중복

전체 504명)

만0세～3세

만4세～6세

만7세～9세

만10세～13세

145

133

82

144

28.8

26.4

16.3

28.6

육아 돌봄 지원

없음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친정가족 

시댁가족

가사/육아도우미

지인/이웃

258

77

27

5

1

7

2

68.4

20.4

7.2

1.3

0.3

1.9

0.5

학력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43

64

199

71

11.4

17.0

52.8

18.8

총계 377 100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N=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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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보장, 자료의 보관 폐기에 대해 설명

하였고, 서면 동의를 득한 설문지만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420부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 무응답 및 데이터 클리닝을 통

해 대상이 아닌 43부를 제외하여, 온라인설문

(296부)과 직접설문(81부) 총 377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30대가 185명

(49.1%)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6명(1.6%)으

로 가작 적었다. 어머니의 출생 순위는 맏이 

163명(43.2%)이 가장 많았고, 외동이 27명

(7.2%)으로 가장 적었다. 결혼 기간은 10년 이

상~15년 미만이 148명(39.3%)으로 가장 많았

고, 20년 이상이 10명(2.7%)으로 가장 적었다. 

최종 학력은 대졸이 199명(52.8%)으로 가장 많

았고, 고졸 이하가 43명(11.4%)으로 가장 적었

다. 만 0세에서 만13세 자녀의 수는 1명이 208

명(55.2%)으로 가장 많았고, 4명 이상이 2명

(0.5%)으로 가장 적었다. 자녀의 연령대는 만0

세~3세가 145명(28.8%)으로 가장 많았고, 만 7

세~9세가 82명(16.3%)으로 가장 적었다. 0

세~13세 자녀수가 2명 이상인 대상은 자녀수

에 따라 자녀 연령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46

명의 대상자는 자녀 연령 선택을 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배우자 외에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자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돌봄 지

원 없음이 258명(68.4%)으로 가장 많았고, 시

댁가족이 1명(0.3%)으로 가장 적었다.

측정 도구

부모화경험

부모화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Jurkovic 

(1998)의 PQ(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Sessions 

& Jurkovic, 1986)를 바탕으로 다차원 분석을 

진행한 FRS-A(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척도

를 개발하였다. 부모화경험 척도는 과거 부모

화경험 30문항, 현재 부모화경험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과거 부모화

경험에 대한 문항 중, 낮은 신뢰도를 보인 3

문항을 제외하고, 조혜정(2013)의 연구에서 사

용한 부모화경험 2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에 따라 응

답하도록 되어 있다. 신뢰도의 경우 조혜정

(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ɑ 값은 .87로 나

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 전체 값

은 .90으로 나타났으며, 도구적부모화요인 .78, 

정서적부모화요인 .84, 불공평요인 .89로 나타

났다. 

부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Schaefer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를 이원영(1983)이 번안한 질

문지를 사용하였다. Schaefer의 양육행동은 애

정적, 자율적 태도로 구성된 긍정적 양육행동

과, 거부적, 통제적 태도로 구성된 부정적 양

육행동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고자 하여, 

긍정적 문항은 제외한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

한 2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의 Likert식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하위별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행동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성숙, 이

지연(2020)의 연구에서 Cronbach's ɑ 값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 전체 

값은 .79 였고, 거부적 태도 .81, 통제적 태도 

.65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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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분화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석봉(1989)이 Bowen(1976)의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한 자

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분화 척도는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기능, 자아통합, 가족투

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문항이다. 본 

척도의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그

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4점)” 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합계점수가 높을

수록 자아분화가 잘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제석봉(1989)의 연구에서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α 값은 .90이었으며, 김보미(2021)의 

Cronbach’s α .90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s ɑ 전체 값은 .90으로 나타났으

며, 인지/정서적기능 .78, 자아통합 .61, 가족투

사 .87, 정서적 단절 .82, 가족퇴행 .92 로 나

타났다.

정서표현양가성

정서표현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해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 갈등지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척도

(AEQ-K)를 사용하였다. 정서표현양가성 척도

는 총 24문항으로 자기-방어적 양가성(14문항), 

관계-관여적 양가성(10문항)의 2개의 하위요인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5점 “전혀 그렇

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 로 측

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의 경우 최해연

과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ɑ .9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 전체 

값은 .92 로 나타났으며, 자기방어적요인 .92, 

관계관여적요인 .78 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25.0과 AMOS 

28.0을 이용하였다. 먼저 수집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와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량

과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수집된 자

료들의 일반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측정모

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8.0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 때 부모화경험,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

성, 부정적 양육행동 각 변인의 측정 도구의 

문항수가 많아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에 위배

될 가능성이 높고, 제한된 표본 안에서 미지

수 추정 시 많은 추정 오차가 생길 수 있다. 

본 연구는 변인 간 문항의 특성과 수행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방정식에 따른 모

형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문항 

묶음이 자료의 비정규성을 낮추고 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에(이지현, 김수

영, 2016) 따라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진행

하였다. 문항의 묶음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고, 요인부하량에 따라 모든 문항의 특성

이 적절히 분배되도록 추정의 안정성, 정확성, 

모형 적합도를 고려하여 제작하고 사용하였다. 

잠재변인 부모화경험,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

성, 부정적 양육행동 모두 각각 3개씩 측정변

수의 하위요인으로 문항 묶음을 진행하였다. 

잠재변인과 요인분석 진행 시, 측정변수가 3

개 미만일 경우 타당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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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1. 부모화경험 1

2. 자아분화 -.629** 1

3. 정서표현양가성 .518** -.548** 1

4. 부정적 양육행동 .499** -.482** .537** 1

**p < .01

표 3. 주요 변인들간 상관계수

변인 M SD 왜도 첨도

부모화경험 2.33 .63 .380 -.140

자아분화 2.92 .37 -.118 -.493

정서표현양가성 2.97 .58 -.182 .010

부정적 양육행동 2.93 .40 -.101 -.098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N=377)

있기에 잠재변인 별 3개의 측정 요인으로 구

성하되 요인 부하량의 평균값이 비슷하도록 

배치한 것이다.

다음으로 측정모형을 검증하고,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

석을 실시한 후,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계수 값을 산출하였다. 마

지막으로 어머니의 부모화경험, 자아분화, 정

서표현양가성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

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

고,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사용하여 간

접 경로들의 개별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각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정

규분포의 기준에 해당하는 왜도는 절대 값이 

2보다 작아야 하며, 첨도의 절대 값은 7보다 

작아야 한다. 주요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값을 확인한 결과, 왜도가 2보다 작고 첨도가 

7보다 작으므로 연구변인들이 정규분포 기준

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에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였고, 부모화경

험은 종속변인인 부정적양육행동(r=.499, p< 

.01)과 정서표현양가성(r=.518, p< .01)과 유의

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첫 번째 매개변인

인 자아분화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r=-.629, 

p< .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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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측정모형

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 매

개변인인 자아분화와 종속변인인 부정적 양육

행동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r=-.482, p< .01)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 매개변인인 정서표현

양가성과 부정적 양육행동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r=.537, p< .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매개변인인 자아분화

와 두 번째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양가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의미한 부적 상관(r=-.548, 

p< .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검증

AMOS 28.0 프로그램으로 잠재변인과 측정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측정 모형을 검증

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모형의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요인 부하량이 

.50~.95, 측정변인의 유의성(C.R)이 1.96이상

일 경우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 모

형의 표준화 요인 부하량의 값은, 부모화경험 

.833~.937, 부정적 양육행동은 .82~.927, 자아

분화는 .677~.801, 정서표현양가성은 .724~.95

로 나타났다. 모두 유의수준(p< .001)으로 유

의성(C.R) 값은 12.552~27.297까지 1.96이상으

로 확인되어 그림 1과 표 4와 같이 측정모형

의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모형의 접합도 검증 결과는 표 5에 제

시하였으며, 적합도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와 상대적합도 지수인(Relative fit) TLI(Tucker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

=152.360(p<.01), df=48, TLI=.956, CFI=.968, 

RMSEA=.076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조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므로, 경

로계수를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부모화경험과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성, 부정적 양육행동 

간의 경로를 확인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보면, 어머니의 부

모화경험이 자아분화에(β=-.688, p< .001)로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정서표현양가성에(β=.313, p< .001)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부모화경험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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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측정변수
Estimate

S.E C.R
B β

부모화경험

부모화경험 1 1 0.833

부모화경험 2 1.09 0.937 0.046 23.899**

부모화경험 3 1.225 0.925 0.052 23.515**

자아분화

자아분화 1 1 0.724

자아분화 2 1.456 0.95 0.085 17.081**

자아분화 3 1.278 0.801 0.084 15.297**

정서표현양가성

정서표현양가성 1 1 0.909

정서표현양가성 2 0.939 0.927 0.034 27.297**

정서표현양가성 3 0.752 0.82 0.035 21.734***

부정적양육행동

부정적양육행동 1 1 0.801

부정적양육행동 2 0.86 0.79 0.06 14.376***

부정적양육행동 3 0.732 0.677 0.058 12.552***

**p<.01, ***p<.001

표 4.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과 유의성                                                       (N=377)

 df TLI CFI
RMSEA

(95% CI)

152.360 48 .956 .968
.076

(.063~.090)

표 5. 측정모형의 적합도                                                                     (N=377)

경로 B β S.E t

부모화경험 → 자아분화 -.347 -.688*** .003 -11.48

부모화경험 → 정서표현양가성 .347 .313*** .074 4.691

부모화경험 → 부정적양육행동 .163 .222** .052 3.113

자아분화 → 정서표현양가성 -.821 -.373*** .151 -5.427

자아분화 → 부정적양육행동 -.261 -.179* .107 -2.437

정서표현양가성 → 부정적양육행동 .275 .414*** .043 6.412

*p<.05, **p<.01, ***p<.001

표 6.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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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CI)
총 효과

부모화경험 → 자아분화
-.688***

(-.749~-.618)

-.688***

(-.749~-.618)

부모화경험 →  자아분화 →  정서표현양가성
.313***

(.171~.447)

.257***

(.162~.364)

.569***

(.485~.646)

부모화경험 →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성
→  부정적양육행동

.222**

(.083~.355)

.359***

(.265~.466)

.581***

(.490~.657)

자아분화  → 정서표현양가성
-.373***

(-.512~-.239)

-.373***

(-.512~-.239)

자아분화  → 정서표현양가성 →  부정적양육행동
-.179*

(-.326~-.030)

-.155***

(-.236~-.094)

-.333***

(-.481~-.189)

정서표현

양가성   → 
부정적양육행동

.414***

(.304~.516)

.414***

(.304~.516)

*p<.05, **p<.01, ***p<.001

표 7. 연구모형의 개별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적 양육행동에(β=.222, p< .01)로 유의한 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은 낮아지며, 정서표

현양가성과 부정적 양육행동은 높아지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자아분화는 정서표현양가성에 

(β=-.373, p< .001)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부정적 양육행동에 (β=-.179, p< .05)로 유의

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과 부정적 양육행동

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표현양

가성은 부정적 양육행동에(β=.414, p< .001)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정서표현양가

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검증

연구에서 제시한 각각의 잠재변인들 간 직

접경로와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모

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확인하였

다. 매개효과의 분석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실시하였고, 표본(N=377)으로부터 5,000개의 

무선표집 표본을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결과 값은 

영가설에서 설정한 매개효과 추정치 0이 포함

되지 않으면 유의하며, 0을 포함하면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결과는 표 7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자아분화를 

매개로 정서표현양가성에 이르는 간접효과 경

로(β=.257, CI: .162~.364)는 정적으로 95% 신

뢰구간(CI)에서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아분화가 정서표현양가성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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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어머니의 부모화경험과 부정적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이중매개

모형

경로
Estimate

(B)
S.E

95% CI

Lower  Upper 

1. 부모화경험  → 자아분화 →  부정적양육행동 .091* .039 .017 .172

2. 부모화경험  → 정서표현양가성 →  부정적양육행동 .095** .026 .05 .155

3. 부모화경험  →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성
→  부정적양육행동 .078** .020 .046 .129

*p<.05, **p<.01, ***p<.001

표 8. 팬텀변수를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

개로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경

로(β=-.155, CI: -.236~-.094)는 부적으로 95% 

신뢰구간(CI)에서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한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이 

지닌 개별 간접효과와 이중매개효과의 확인은 

어려움이 있어, AMOS에서는 모형적합도와 모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팬텀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팬텀변수를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진행하여 매개효

과, Estimate, S.E,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 값

을 분석하였다. 팬텀변수를 통한 간접효과 검

증은 표준화계수는 계산되지 않고 비표준화계

수로 계산되어 비표준화계수를 제시하였으며,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8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부모화경험

이 자아분화를 매개로 부정적 양육행동에 이

르는 경로(β=.091, CI: .17~.172, p< .05)와 어

머니의 부모화경험이 정서표현양가성을 매개

로 부정적 양육행동에 이르는 경로(β=.095, 

CI: .05~.155, p< .01)는 95% 신뢰구간에서 0

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개별 매개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을 

매개로 부정적 양육행동에 이르는 경로(β= 

.078, CI: .46~.129, p< .01)도 95% 신뢰구간에

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

이 검증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

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

가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화경험

이 자아분화를 낮추고 나아가 정서표현양가성

은 높여 부정적 양육행동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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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모화경험과 심리내적 

요인인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간의 관계

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변인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화경험과 부정

적 양육행동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확인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어린시절 

가족 체계 안에서 물리적, 정서적으로 역할 

반전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자녀에게 부

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Nuttall et al, 2021). 또한 어머니의 부

모화경험은 자아분화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부모화경험이 높을수록 

자신의 욕구보다 부모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이로 인해 가족 간 의존성을 높여 개인의 자

아분화 발달을 지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와 같은 결과는 높은 부모화경험이 개인의 자

아분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면화된 수

치심을 증가시켜 개별화를 이루기 어렵게 하

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지선, 2019: 김인영, 2016). 또한 어머니의 

부모화경험과 정서표현양가성은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을 보였는데, 부모화경험을 높게 지각

할수록 정서표현양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정호연, 2018). 

이는 부모화경험이 자신보다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타인과의 관계 갈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감정 인식, 정서 

표현에 어려움을 겪게 하여, 정서표현양가성

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분화와 부정

적 양육행동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

었다. 이는 분화된 개인이 명확한 자기 정체

성 인식으로, 자신과는 다른 자녀의 필요를 

이해하고 갈등 해결 방식에 보다 유연하게 대

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선행연구

에서도 높은 자아분화를 이룬 어머니가 부정

적 양육행동을 감소시켜 긍정적 정서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였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

다(Mozas-Alonso et al, 2022). 정서표현양가성과 

부정적 양육행동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

였는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억압하

여 양육상황에서 과도하게 통제하고 비지지적

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

이다. 이는 정서표현양가성과 부정적 양육행

동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Zeytinoglu et al, 2017). 마지막으로 자

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은 유의미한 부적 상

관을 나타내었는데, 개인의 미분화가 외부 상

황에 대해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보

다, 타인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고, 사랑과 인

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회피나 억압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분화가 낮은 개인이 정서표현에 

있어서 양가적으로 대처한다는 선행연구를 지

지한다(Peleg et al, 2024).

둘째, 부모화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

계에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 각각은 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화경험

은 자아분화에 부적인 영향을 주며, 낮아진 

자아분화가 부정적 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는 부모화경험이 발달과정의 

자녀에게 과도한 책임과 심리적 압박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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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분화된 자녀는 자아정

체성 확립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취약할 수 있고, 특히 자

녀 양육의 상황에서 자신의 불안으로 인해 자

녀의 요구에 권위적이고 비판적일 수 있다

(Zhao et al, 2023). Jankowski et al(2013)은 어린

시절 부모화경험이 성인기의 미분화와 심리적 

부적응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부모화 자

녀의 미분화된 심리내적 요인이 성인기 자신

의 양육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부모화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도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어린시절 부모화경험은 있는 

그대로의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정서를 표현

한 후 갈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신보다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거나 과민하게 반응 할 

수 있다.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에서 불

안감을 유발하고, 관계 만족도를 낮춘다는 선

행연구는(Wang et al, 2022) 정서표현양가성이 

개인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짐작케 한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정서표현양가성은 자녀에게 부모의 감정을 명

확하게 인식할 수 없게 한다. 이로 인해 부모 

자녀간 신뢰로운 관계형성과 심리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방식으로 대처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부모화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

계에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이중매

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화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

가성이 순차적으로 이중매개하였다. 즉, 어머

니의 과거 부모화경험이 높을수록 어머니 자

신의 자아분화수준이 감소되고, 낮은 자아분

화는 적응적인 정서표현을 방해하여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연구 가설이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서 살펴본, 

부모화경험이 개인의 분리와 개별화, 즉 자아

분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낮은 자아분화

가 정서표현양가성을 높여, 부정적 양육행동

을 나타내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순차적 매개효과는 어린시절 

가족 내에서 부적응적인 역할반전을 경험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양육행동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심리내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돌봄을 받아야 할 어린시절에 부모

를 대신해 가족을 보살피는 부모화경험이, 자

아분화의 발달 수행을 낮추고, 정서표현에 갈

등과 억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어린시절 높은 부모화경험을 한 어머니

의 자아분화와 적응적인 정서표현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낮추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예를 들어, 국내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정서적 부모역량 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의 

자아분화를 강화하는 활동을 통해 통제집단 

대비 실험집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증가되었

으며(조형숙, 김명하. 2013), 최연하(2020)는 적

극적 부모역할훈련 APT(Active Parenting Today)

로 통제집단 대비 실험집단의 자아분화의 증

가와 부정적 양육행동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또 박근아, 유금란(2023)은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이 양가적인 정서표현을 보이는 개인의 적

응적인 정서표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정

서표현양가성에 대한 개입을 보다 구체화하였

다. 또한 이와 같은 이중매개효과는 과거 부

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에서 다수의 매개변인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며,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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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분화

와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부

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부모화를 경험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감소를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의 

건강한 자아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Bowen은 가족 구조안에서 역할과 경계에 대한 

갈등, 즉 삼각화를 경험한 자녀가 개별화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합리적인 사고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고,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부정적 양육행

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시절 

부모를 통해 적절한 개별화와 연합을 이룰 수 

없었던 어머니를 위한 교육적, 가족치료적 접

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자기이해를 중심

으로, 원가족 안에서의 자기를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부모와 가족에 대한 객관적 인

식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경

험하지 못했던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자녀 발

달 단계에 따른 부모역할 인식,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정서표현,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이

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가족 내에서는 

정서적인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양방향적인 

의사소통 방식 등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자아

분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볼 수 있

다. 미분화는 상대방의 반응에 지나치게 과민

하고 관계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

라서 가족 내에서 적절한 감정적 거리를 설정

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 조절하며 이를 적

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험과 사

고, 정서간의 일치성을 확대해 가는 것이 필

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표현양가성의 선

행 요인에, 정서표현에 대한 결과를 부정적으

로 예견하는 정서표현신념을 주목한다. 이는 

정서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그 결과

가 부정적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한

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정서조절방략은 정

서를 조절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

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정서표현 불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력이 미비하고, 자신의 희망이나 감정상

태, 느낌과 신체감각 등을 정의하는데 어려움

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나은혜, 2019). 이와 같

은 정서표현에 대한 다양한 개념은 적응적인 

정서표현의 중요성과 통합적인 이해를 요구한

다. 따라서 상담자는 높은 정서표현양가성을 

보이는 어머니의 정서에 밀착하여 접촉할 필

요성이 있겠으며, 통합적인 정서표현과정을 

적용한 정서표현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화경험을 한 어머

니가 표현하는 정서표현의 특성이, 개인이 가

진 정서에 대한 내적 신념, 가치관에서 기인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특성이 어떠한 자

극과 정서처리의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높은 스트레스가 

예상되는 양육상황에서 형식적인 공감과 위로

가 아닌, 내담자의 심리 내적인 정서표현 특

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시

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자아분화 수준

의 어머니가 자신의 정서를 갈등 없이 표현하

여, 양육의 장면에서도 스트레스가 적었다는 

선행연구는 긍정적 양육행동 강화를 위해 자

아분화와 적응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감소를 위해서 어머니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화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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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분화와 정서표현이라는 심리내적인 요인

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

였다. 더불어 이전 선행연구들에서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던 부모화경험과 부정적 양육행

동간의 매개효과가 확인 되었으며, 부모화를 

경험한 어머니들의 미분화와 양가적 정서표현

까지의 과정 변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써 부모화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 간의 심리

적 기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화 가능성에 제한을 보인다. 연구 대상을 만0

세에서 만 13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 제

한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어머니 전체에 일반

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

머니로 폭 넓은 표집이 가능하도록 확장시켜 

동일한 결과나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응답자가 자발적으로 보고하

는 자기보고식 방식을 통해 설문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은 응답자

가 설문에 대해 방어적으로 응하였거나, 사회

적으로 요구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연구 대상으로부터 실

제 측정하고자 했던 변인이 정확하게 측정되

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과거에 경험했던 

부모화에 대해 측정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응답자의 기억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자료로 

수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측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과거 부모화경험에 대해 종단적인 

연구 접근을 통한 검증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

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내적 변인으

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을 살펴보았으

나, 이 외에도 다양한 심리, 사회적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가족체계로 인해 부모화경험이 증가

할 수 있는 만큼, 후속연구를 통해 자아분화

와 정서표현양가성 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내적 변인들을 파악하여 부모화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 간의 인과 관계와 매개효과에 대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어

머니의 부모화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

다. 넷째, 부모화경험은 하위요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강선모, 2015). 도구적

부모화와 정서적부모화를 하나의 요인으로 보

고, 불공평 요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별 영향을 보고하거나, 적정한 수준의 부모

화경험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찾

아볼 수 있다(Burton et al. 2018). 본 연구는 부

모화경험의 하위요인인 도구적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 요인을 모두를 포함한 단일차

원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추후 부모화경험의 

각 하위 유형과 이와 관련된 심리적 기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

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정적 양육행동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79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신뢰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부정적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 

중 통제적 양육행동이 .65로 다소 낮은 수준

을 보였다. 부정적 양육행동 척도의 이론적, 

내용적 타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수준은 탐색

적 연구로서 수용 가능하나(Hair et al., 2010), 

향후 연구에서는 신뢰도 향상을 위한 문항 보

완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부정

적 양육행동과 자아분화의 척도는 개발된 시

점이 34~40년 된 척도로 현대사회를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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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아분화를 측정하는

데 시대적 변화의 반영이 부족할 수 있다. 따

라서 양육행동과 자아분화에 대한 현대적 접

근과 척도 최적화를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

요하며, 이를 통해 연구의 질과 신뢰성을 높

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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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fication on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

Eun-Ok Han          Hye-young Hong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fication on negative parenting behavior. The 

participant were 377 mothers with children from 0-13 years old and completed the self-report survey of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Negative parenting behavior, Self-differentiat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25.0, and structural models and mediating effects were verified using AMOS 28.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ub-factors of mother's parentification, negative parenting behavior,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demonstrat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Self-differentiation showing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respectively.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double mediating effect in which self-differenti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equen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mediating role of self-differenti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effect of the mother's parentification experience on negative 

parenting behavior.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to find and present counseling intervention methods for clients 

who have difficulty raising children due to excessive parentalization experiences in childhood in terms of 

parentification, self-differenti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s well a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mother, parentification, self-differentiat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parenting behavior, negative 

parent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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